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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록, 작자 미상

전체 줄거리

 송나라 때의 어진 재상인 손일원은 늦게야 옥황상제의 점지로 아들 손기를 얻는다. 손기는 생김새가 추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며 걷지도 못하는 장애아로 태어난다. 한편, 참지정사 형옥은 슬하에 2남 7녀를 두었는데, 

일언선생이라는 한 도인의 천거를 받고 손기를 여섯째딸의 배필로 맞아들인다. 

장모를 비롯한 온 집안식구는 그를 학대하고 구박한다. 게다가 형참정이 막내딸의 배필로 소운성이라는 영특

한 인물을 맞아들이자, 손기 부부는 후원의 별당으로 몸을 숨겨 소운성과의 대면을 피한다. 그러나 소운성은 

기회만 있으면 손기를 조롱하고 괴롭힌다. 

이에 손기는 집을 떠나 동악묘의 청성관이라는 도관에서 하늘의 비결이 담긴 천서(天書)를 얻어 연찬(硏鑽)에 

몰두한다. 손기의 부인은 꿈속에서 백의관음으로부터 손기가 하늘이 보낸 인물임을 듣는다. 손기는 마침내 도

를 크게 이루고 집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 신령스러운 이적(異蹟)을 행한다. 

손기가 소운성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구해주자, 소운성은 전죄를 크게 뉘우친다. 이 때, 황제가 요얼의 장난

으로 빈사지경에 빠지게 되어 손기가 입궐하여 장천사라는 도사와 신통력 경합을 벌인 끝에 그를 굴복시킨다. 

그는 황제의 병이 궁궐 후원의 못 속에 있는 업룡(業龍)의 사악한 기운 때문임을 깨닫고 신통한 도술로써 이

를 퇴치하자 사경을 헤매던 황제가 거짓말처럼 쾌차한다. 손기는 호국천사(護國天師)에 봉작되어 금오산 천사

부에 입궐한다. 그 뒤 손천사 부부는 50년 동안 산중재상(山中宰上)의 영화를 누린 뒤 수명이 다하여 백학을 

타고 청성산 선계로 돌아간다. 

이해와 감상

작자 · 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3권 3책. 국문 필사본. ‘ 손천사영이록 ’ 이라고도 한다. 이른바 ‘ 영웅의 

일대기 ’ 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특징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주인공 손기의 시련과 변신에 관한 문제다. 바보에 지체장애아로 태어난 손기

는 세 차례의 큰 시련을 극복하고 나서, 하늘이 맡긴 인간제도(濟度)의 위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가 겪은 

세 가지의 시련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시련은, 바보사위에 대한 처가권속의 학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우서학대담(愚 淚 虐待譚)은 ‘ 

바보온달 ’ 이야기 이래로 흔히 눈에 띄는 민담 유형이다. 〈 낙성비룡 洛城飛龍 〉 · 〈 신유복전 申遺服

傳 〉 · 〈 소대성전 蘇大成傳 〉 등의 고전소설에서도 이 모티프가 발견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 낙성비

룡 〉 · 〈 신유복전 〉 · 〈 소대성전 〉 등과 함께 혼사장애가 수반되는 영웅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인공이 겪는 두번째 시련은 요사한 술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장천사와의 신통력 경합 장면이다. 이러

한 신성쟁투(神聖爭鬪) 장면은 〈 동명왕전승 東明王傳承 〉 · 〈 유충렬전 〉 같은 영웅신화나 소설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한마디로 취임(就任) 모티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치러야 하는 최종적인 시련은 업룡과의 대결이다. 이러한 이물(異物), 특히 용과의 신통

력 경합 장면은 작제건 ( 作帝建 ) · 거타지(居陀知) 등의 설화에서 볼 수 있다. 또 〈 최고운전 崔孤雲傳 

〉 에서 주인공이 당나라에 들어갈 때 한 섬에서 겪는 시련과도 접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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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볼 때, 주인공의 적대세력은 퍽 다양하다. 첫째, 세속적 권력과 부귀로 상징되는 병부상서 소운성, 

둘째,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요사한 술법의 상징인 장천사, 셋째, 옥황상제, 즉 하늘의 섭리를 거역하는 업

룡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작품 구조에는 작가의 세계관이 용해되어 있다. ‘영이록’이라는 표제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작가

는 천상적 비의와 현묘한 도리에서 우주질서의 원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지상세계에 시현되는 일체의 현상이

나 생성, 변화는 모두 천의(天意)의 구현일 뿐이다. 그리하여 이 하늘의 뜻을 거역하려 할 때는 무서운 혼돈

과 파국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작가의식의 핵을 이룬다. 

학계에는 이 작품이 〈소현성록〉의 파생작이라는 견해와, 그에 대한 반론이 함께 제기되어 있는데, 〈소현성

록〉의 파생작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이 작품은 낙선재본으로,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도서에 있다. 

지문 줄거리

 소운성은 자신의 아들이 위급해지자 평소 조롱하던 손기에게 형과 함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손기가 자

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며 거부하자 소운성이 직접 나서 지난 날의 잘못을 빌며 도움을 요청하자 손기는 소운

성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손기는 주문을 외워 신령을 부른 뒤 신령에게 소운성의 아들의 넋을 돌려 보내고 

광대는 소씨 집안으로 보낼 것을 명하는데, 그것을 한림과 소운성이 몰래 엿보게 되고 신비한 능력에 감탄한

다.

손기는 소운성에게 아들이 깨어났음을 알리고, 소운성이 손기에게 감사를 표하자 손기는 소운성에게 광대의 

목숨은 빼앗지 말고 음덕이 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